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4.27 

SGC에너지, 1분기 매출 4,159억원에 영업이익 308억원 

▶ 전 사업부문 고르게 실적 개선 

▶ 발전∙에너지 SMP 상승으로 이익 개선... 향후 REC 및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 기대 

▶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인∙허가 완료...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 확보 노력 

▶ 2021년 가이던스, 매출 1조 8,185억원 달성 무난 

 

<2021-04-27> SGC에너지(005090, 대표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가 지난 1분기에 매출 

4,159억원과 영업이익 308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06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에너지부문, 건설∙부동산부문, 유리사업부문 등 전 계열사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올해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예고했다.  

 

지난해 4분기 SMP 평균 가격이 55.5(원/kWh)에서 올 1분기에는 76.5(원/kWh)로 상승하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SMP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발전∙에너지부문의 매출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SGC에너지 안찬규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SMP와 REC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나 최근에 SMP 

일부 회복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REC 역시 RPS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했다. SGC에너지는 REC를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현물 시장보다 좋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SGC에너지 안찬규 대표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도 기후협약 이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기조 등으로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탄소배출권거래제 제3기(21년~25년) 시행으로 인한 무상할당량 감소와 경기 회복세로 인한 

철강, 화학 등 산업의 탄소배출 부채 증가 등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SGC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목표한 사업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는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완료했고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가 가시화되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OCI계열사인 SGC에너지는 지난해 (구)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 그리고 

(구)군장에너지 등 3사가 합병한 사업형 지주회사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집단에너지사업 

선두주자로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